
    코로나19 현재 및 향후 중국정부 대처 방안
(KIC중국, 2021.7.6)

□ 남아공, 중국 시노백 백신 긴급사용 승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 규제당국(SAHPRA)이 3일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생산한 코로나 19 백신 긴

급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AHPRA는 남아공의 한 백신 수입업체가 올해 3월22일~6월22일 제출한 시노백 백신의 안전성, 품

질, 효능 관련 데이터에 기반한 동시에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목록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18세~59세 남아공 성인이 시노백 백신 접종 대상이며, 1차∙2차 접종 간격은 2주~4주다.

현재 제출한 백신 관련 데이터는 허용할 수 있지만 관련 기관은 백신 임상시험 최종 결과를 제출

해야 한다고 SAHPRA는 밝혔다.

주남아공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시노백 백신이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것을 환영한다”

면서 “이는 양국의 백신 협력이 이룬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新华网, 2021.7.5.)　

□ 왕이 부장 “바이러스 차단 ‘면역 장성’ 구축이 급선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칭화대학에서 열린 제9회 세계평화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왕이 부장은 “전 세계적인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급선무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면역 장

성’을 서둘러 구축해 조속히 코로나19에 승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국은 인류 보건건

강공동체 이념에 입각해 정치적 이견을 초월하여 국제 방역 협력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날로 대두되는 백신 접종 불공평 문제와 관련해 왕이 부장은 ‘백신 민족주의’를 단호히 반대하고 

백신 생산능력과 분배 문제를 잘 해결해 전 세계 ‘면역격차’를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은 백신을 글로벌 공공재로 삼겠다는 약속을 제안해 확고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백신 수요가 

큰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백신을 필요로 하는 세계 100여개국에 4억8천만회분이 넘는 백신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왕이 부장은 차후 중국은 힘 닿는 한 최선을 다해 개도국에서 백신의 접근성

과 적정가격 구입 가능성을 끊임없이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러스의 기원 조사와 관련해 “이는 심오한 과학 문제로 세계 각국의 공동 의무인 만큼 세계적

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종일관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국제협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성실하게 분석하고 연구한 것을 토대로 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유엔 전문가팀 기원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이 문제에서 각종 정치화, 낙인 찍기 등의 시도

에 단호히 반대하고, 의학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프로정신에 입각해 여러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진행

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다음 대유행을 예방하는 데 진정으로 필요한 경험과 참고

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新华网, 2021.7.5.)


